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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레이바넨 푸니쿨라 역 내부는 

텅텅 비어 있었다. 다음 푸니쿨라

가 출발할 때까지 여유가 있어 내

부 벽에 전시된 사진들을 살펴 보

았다. 플레이바넨 푸니쿨라의 역

사를 보여준다. 플뢰엔 산으로 사

람들을 싣고 올라갈 푸니쿨라(산

악 열차)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

1895년에 나왔고, 1914년에 공사

를 시작해 1918년에 준공했다고 

한다. 처음 운행을 시작했을 당시

의 흑백사진들과 그후 지금까지 푸

니쿨라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었다. 현재 

플레이바넨 푸니쿨라는 한해 백만 명 정도의 손님들을 맞

이하고 있다고 한다. 

흥미로운 사진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 동안 출발 시간이 

되었다. 입구에는 공사 당시의 암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

서 정말 산속 땅 밑에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. 표를 스

캔하고 들어가는 입구 역시 텅텅 비어 있어서 비수기에 오

니 정말 편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. 성수기였다면 아마 

이 암벽 동굴 가득 줄을 섰을 것이다. 

푸니쿨라는 도르래 형식의 케이블에 설치되어 두 개의 

기차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끌면서 번갈아 출발점과 도착

점을 왕복한다.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원리는 케이블카와 

같지만 공중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케이블카와 달리 

푸니쿨라는 지면에 붙어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 경치를 볼 

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. 또, 케이블카는 한 번 떠나면 도

착점까지 멈추지 않고 가야 하지만, 푸니쿨라는 중간에 멈

춰서 손님을 태우고 내릴 수 있다는 유리한 점도 있다. 플

레이바넨 푸니쿨라는 출발역에서 떠나 도착역에 닿을 때

까지 세 곳의 중간 지점에 정차한다. 플뢰엔 산기슭에 거주

하는 베르겐 시민들이 푸니쿨라를 교통 수단으로 매일 이

용한다는 말도 들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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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니쿨라 안으로 들어섰다. 역시 

아무도 없다. 텅텅 빈 산악 열차가 

온통 내 차지이다! 15도에서 26도까

지의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기 때문

에 열차 내부도 계단식으로 좌석이 

배치되어 있었다. 앞으로 펼쳐지는 

경치를 보며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

좌석 방향은 모두 앞을 보도록 되어 

있다. 나는 거칠 것 없이 앞면이 온

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맨 앞 좌석 

(혹은 맨 뒤 좌석?)에 앉았다. 곧 덜컹 

하면서 푸니쿨라가 출발했다. 

플레이바넨 푸니쿨라의 첫 150 미터 구간은 터널이었다. 

터널 속에서 기차가 산 위로 올라 갈수록 나는 멀리 점점 

작아지는 터널 입구를 바라보게 된다. 보통 빛이 들어오는 

그 지점을 향해 진행하는데 그 지점에서 멀어지며 거꾸로 

터널을 빠져나가는 경험이 상당히 새로웠다. 터널을 빠져

나왔다. 눈앞에 기찻길이 보이면서 산기슭 주택들과 그 주

택들 사이로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베르겐 항구가 나타났

다. 비가 내려서 온통 뿌옇고 안개에 덮인 듯 아득하다. 차

츰 기찻길 옆의 풍경은 나무가 무성한 산으로 바뀌었고 베

르겐 항구 풍경은 항구를 품고 있는 넓은 바다로 변해갔다. 

이때부터 푸니쿨라는 두 번 정차했고 세 번째 스톱은 그

냥 지나쳤다. 정차했을 때 여자 두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

들어왔다. 관광객 같지는 않고 현지 주민 같아 보이는데 

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는 듯한 느낌이다. 볼이 새빨갛

고 눈이 새파란 귀여운 노르웨이 꼬마들이 날 보더니 눈이 

동그래졌다. 아메리칸 스타일로 눈을 마주치며 활짝 웃어

주고 싶었지만 영국을 비롯 북유럽에서는 무심한 표정으

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일찍이 터득했다. 그

래도 아쉬워서 살짝 미소를 던져주니 꼬마들이 눈길을 돌

려 버린다. 푸니쿨라 기차는 그동안 플뢰엔 산 정상에 도

착했다. 

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
